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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2008년 2차
여성가족패널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 지난 한 달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중년(40-59세) 여성 1,350명이 선정
되었다.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련 요인으로 남편관계,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구학적 변수인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및 주관적 건강변수를 보정한 후 위계적
중다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편 관계만족도가 좋을수록, 부부가 함께 신체활동을
자주 할수록, 남편의 가사참여시간이 늘어날수록 주부의 행복감과
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주부의 친교활동이 활발할수록, 사
회참여 및 자원봉사 참여 횟수가 늘어날수록 행복감과 정적인 관련
성을 보였다. 인생의 중반에서 부부가 친밀감을 유지하며 건강한 생
활을 실천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행복감과 관련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친교활동과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활동을 할 때 행복감이 높
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전업주부의 건강을 잔여적 건강의 범주에서
다룬 기존연구들의 시각에서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
등을 포괄하는 행복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복한 여성
의 조건으로 남편관계,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의 중
요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과 정적인 관계
가 있는 요인들을 밝힌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년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 그리고 이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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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를 기대해본다.
주요어 : 중년기, 전업주부, 사회적 관계, 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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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전체 인구 중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1)가 중년기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화대책 담론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통계청, 2010). 중년의 시기
에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역동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개인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해
석될 수 있다(양현주, 2005). 특히 중년기는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중년기
에 폐경2)을 겪는 여성3)의 경우, 변화경험이 남성보다 더욱 부정적
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김하나, 2009; 양현주,
2005; 이윤미 & 박형숙, 2004).
이는 여성건강이 남성에 비해 다차원적이며 차별화된 특성이 있
다는 기존의 연구들로 설명되어진다(조병희, 2006). 구체적으로 남녀
간 기대여명 차이를 살펴보면, 통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욱 긴 것
(6.78년)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건강수명 차이는 불과 1.99년(정영호,
2012)으로 여성이 불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
시하였다. 이처럼 여성건강이 매우 취약하다는 인식이 일반화 된 가
운데 최근 들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
해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1) 1955년부터 1963년 사이(47-55세)에 태어난 사람들로 2010년 약 712.5만명으로
총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통계청, 2010)
2)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경험하는 폐경은 통상 45세-55세부터 나타나며, 50세를
기점으로 폐경을 겪음. 또한 폐경이 시작되기 약 4년 전부터 폐경 관련 증상을
겪으며, 폐경이 끝난 이후 평균 5년 정도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됨(대한
폐경학회, 2006, 고지영, 2011에서 재인용)
3) 국민건강영양조사(통계청, 2011)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우울감이 각각 16.1%,
10.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고하였고, 30대 이후부터
여성의 우울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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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향주, 2012; 양현주, 2005; 김선미, 2004). 특히, 배우자가 사회·경
제적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경제력이 축소되는 상황에 놓인 중년기
전업주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원결핍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오늘날 중년층 공동의 관심사는 길어진 일생을 더욱 건강하
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다. 이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여느 때
보다 길어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행복한 부부관계는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인생 백세
시대 대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중요한 가족’이라는 질문
에 중년층의 88.9%가 배우자를 1위로 꼽았다. 그리고 노년기에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부부끼리 또는 혼자’라는 비율이
93.2%를 차지했다(오영희 & 김유경, 2011). 이는 오늘날 가족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중년층의 가족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바
뀌어 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욕구와는 다르게 현실에서 느
끼는 부부 관계만족도에는 남녀 간 차이가 상당부분 존재한다(<그
림. 1>4)).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 따르면
남성이 지각하는 배우자 만족도는 71.8%로 여성이 지각하는 것
(59.2%)보다 12.6%p 높았다(통계청, 2012). 이는 지금까지 직장생활,
자녀양육 및 노부모 돌봄 등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살아왔던 부
부가 은퇴를 앞둔 현실에서(유안진 & 김혜선, 1996)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갈등이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쉽게 예
상할 수 있다(한경혜 & 송지은, 2001).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년기에 부부갈등을 이유로 가정상담소를
찾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국내 중년기 학
자(송향주, 2012; 한경혜 & 송지은, 2001)들은 부부갈등이 극단적으
4) 통계청 『사회조사』의 1998년~2010년 각 년도 자료를 모두 합산한 5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값임, 매우불만족-매우만족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음(통계청,『사회조
사』, 각 년도, 『한국의 사회동향 2012』, 2012에서 재인용)
- 3 -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4.27 4.21
4.06




3.62 3.55 3.54 3.5 3.54 3.52 3.55 3.54
여성 남성
<그림. 1> 성별과 연령에 따른 배우자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2』, 2012에서 재인용
로 갈 경우 가족해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행복한 부부관계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40-59세에 해당하는 중년 전업주부의 비율을 살펴보면
40.7%로 취업주부(59.3%)보다 낮다(통계청, 2011). 그러나 이들의 사
회적 역할5)은 작지 않다. 먼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인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대성(2006)은 지
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 1조건으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자원봉사센터
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들 가운데 전업주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
고, 그는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5) 전대성(2006)의 논문에서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자원봉사센터(한국자원봉사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참여자들 가운데 전업주부가 지속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고 언급함,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에서 파악한 국내 자원봉사
자 현황 1위 주부(27.6%), 2위 직장인(21.3%)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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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에서 전업주부 스스로 평가하는 삶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
감, 삶의 질, 주관적 건강, 그리고 만족도 등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행복감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
서 전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낮다고 보고했다(김여진 & 홍환,
2009; 김혜원, 1997; Nathawat & Mathur, 1993). 그러나 기존문헌에
서 몇 가지 한계점이 나타났다. 먼저, 행복감이나 삶의 질 등을 살
펴봄에 있어 취업여부, 배우자 유무, 자녀동거 여부, 또는 사회활동
유무 등 단일요인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유무 및 여부로만 측정했다는 점도 기존 문헌의 한계로 언급할 수
있겠다.
물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 연구도 있다. 대표적으로 김순안 &
김승용(2011)은 사회적지지 이론 틀에 근간하여 주부의 사회적 관계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는 역시 전업주부가 취업주부6)에 비
해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측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
이다(김순안 & 김승용, 2011; 이선이, 1995; 이수영 & 조옥귀, 2000;
Waldron, Weiss, & Hughes, 1998; Roos et al, 2005).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정신건강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한계인 것
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는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본 연구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중년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긍정적 측면인
행복감(happiness/ well-being)7)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6) 취업여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상이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됨(조금숙 & 조증열, 2004)
7) 행복감에 대해서 Veenhoven(1991)는 ‘개인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행복감 용어는 삶의 만족도
(life-satisfaction),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등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된다고 주장함. 본 연구는 Veenhoven(1991)의 행
복감 정의 및 용어를 바탕으로 행복감을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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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년기에 해당하는 전업주부에 한정하였다. 중년 전업
주부의 행복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그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이들의 사회적 관계8)인 남편관계, 친교활동, 자원
봉사 및 사회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전업주부의 남편관계,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참여, 그리고 행복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
둘째, 중년 전업주부의 남편관계,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참여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8) 김여진 & 홍환(2009)의 연구에서 중고령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망으로 비공식
일차적 집단인 가족으로 배우자 및 관계만족도, 배우자 은퇴여부, 자녀 동거여부
등과, 비공식 이차적 집단으로 친교활동, 사회봉사활동, 경로당 및 노인정 활동
참여 여부 등을 언급하였음, 그러나 본 연구는 중년기에 해당하는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해당 시기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았고, 배
우자와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녀관계는 배재하였음. (더욱이 본
자료원의 경우, 자녀동거여부는 중년 전업주부의 연령대와 상관계수가 r=.7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VIF가 2.8로 매우 높은 공
선성이 발생하였으므로 김태근(2006)에 근거하여 배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
음), 배우자 은퇴여부는 현재 중년기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분석 시
제외하였음(본 자료원의 경우, 총 대상자 1350명 중, 배우자가 은퇴한 대상자는
13명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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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중년 전업주부와 행복감
1. 중년기
중년기는 생애주기에서 역동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구체적
으로 한국사회 중년기 발달사를 연구한 김명자(1998)의 경우 40-59
세에 해당하는 시기가 중년기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먼저,
중년기 연구의 뿌리는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성격발달과
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Jung(1954)의 논문에서 찾는 것이 일반
적이나, 중년기 연구를 활성화 시킨 학자로 Erikson(1976)이 거론된
다.
Erikson(1976)은 인간의 생애주기별 발달단계9)를 8단계로 구분하
였다. 그는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는 행복감은 생애주기마다 다르며,
현재 시기의 삶에 대한 경험과 느낌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생
애주기별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또한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이 중
중년기(30-65세)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개인
의 가치관이 타인의 생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과거를 회상하며 삶의 의미를 재해
석하고, 장래의 삶을 조망하는 것에 가치를 둔 Erikson의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중년기는 개개인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해석하
는지에 따라 삶에 대한 시각의 편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다.
Erikson과는 다른 방향에서 중년기를 바라본 김명자(1988)는 중년
시기의 가족 관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에 따르면 중년기 부부관계
9) 생애주기를 총 8단계로 구분함: 영아기-유아초기-유아후기-학령기-청년기-중년
기-노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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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중요하며, 이 시기에 부부가 서로를 평가하며 역할을 재정
립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년기는 다양한 변화를 경
험하는 시기이므로 서로의 변화를 존중한다면 보다 새롭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렇듯 역동적 변화의 시기인 중년기에 대해서 왕석순 & 서병숙(
1995)은 시기별, 주제별 관련 국내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들은 ‘중년기 적응’10) 연구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를 중년기 연구
의 시작점으로 보고 1980년대부터 1994년 사이에 발표된 중년기 연
구들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초기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관련 연구
가 주류였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연
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이 중 연구대상이 중년 여성인 경우,
폐경의 여부를 고려하여 연구11)한 논문도 몇 편 보인다.
최근에는 사회변동, 불안정한 가족구조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중년기 관련 연구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한경혜 &
송지은, 2001). 특히 불안정한 사회구조로 인해 많은 선행연구들(송
향주, 2012; 한경혜 & 송지은, 2001)은 중년기를 ‘위기’ 또는 ‘제 2의
사춘기’로 해석하였다. 반면, 한국 성인 160명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한 연구(서은국 외, 2010)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40대에 해당하
는 중년 여성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중년
기를 ‘위기’의 시기로 본 전자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시각에서 접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0) 왕석순 & 서병숙(1995)의 연구에서 ‘적응’ 개념을 긍정적으로는 심리적 건강,
행복, 안녕, 복지감으로, 부정적으로는 우울 및 스트레스 등으로 해석하였음(왕
석순 & 서병숙, 1995 참조)
11) 왕석순 & 서병숙(1995)의 중년기 적응 문헌고찰 결과, 폐경이 중년 여성의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주장했던 대부분의 연구들은 폐경과 삶




전업주부는 통계청에서 제시한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여진 & 홍환, 2009; 김미례, 노안영, & 오명
자, 2007; 양현주, 2005; 김선미, 200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0).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12)(통계청, 2011)는 15세 이상 생
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크게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나
누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전업주부는 실업 및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사회에서 전업주부는 결
혼함과 동시에 생기는 보편적인 역할로써,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
에서 가사일과 육아를 전담하였다. 그러나 1959년13)에 초등의무교육
이 실시된 이후, 최근 코호트로 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며, 이
는 여성에게서 더욱 활발히 나타났다(김주현, 2009).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노동력을
요구하였으며, 직업적 지위 및 전문성이 중요시 되는 오늘날 전업주
부 역할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김선미,
2004). 김선미(2004)는 전업주부가 소수집단으로서 정체성 혼란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 밖에도 한국
사회에서 전업주부는 남편관계에서 경제적, 사회심리적인 의존성과
‘가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 측면에서 취업주부의 경제력에 대한 상대적 위축감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향주, 2012; 김선미, 2004).
12) 출처: 통계청>고용, 노동, 임금> 고용>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총괄:
http://kosis. kr




곽인숙(2013)에 따르면, 행복감 논의는 ‘자기성찰로서의 행복’을
추구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Socrates에서 출발하여, 중세에는
쾌락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논의되었고, 근대에 들어서부터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Martin Seligman이 주장한 긍정심리학14)에 관심이 주목되면서 많은
학계에서 행복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이현수,
2008).
행복감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 Andrews & Withey(1976)는
초기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포괄적인 시각으로 행복감을 정의하였
다. 그들에 따르면 행복감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부재, 그리고 삶의 만족도 등 복합적인 상태라는 것이다. Andrews
& Withey(1976)의 정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행복감을 구체화시
킨 Okun(1987)은 행복감이란 “한 개인의 정서를 강조하며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처한 삶 속에서 이루
어지는 경험 및 느낌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행복감을 부
정적인 감정의 부재라고 언급한 Andrews & Withey(1976)의 입장
에 반해 개인의 긍정적인 느낌과 삶에 대한 만족감이 독립적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Okun(1987)의 입장이다.
행복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정의를 재구성한 Veenhoven(1991)
는 “개인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 Veenhoven(1991)에 의하면 행복감 용어는 삶의 만족도
(life-satisfaction),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삶의 질
(quality of life) 등과 함께 혼용된다. 국내에서 김상균(1996)은 상대
14) Seligman의 논지는 기존의 부정적인 심리치료 틀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행동을
발견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역할은 개인 및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임(이현
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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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의 틀로써 행복감에 접근하였다. 그에 따르면, 행복감은 한
사회의 발전수준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러한 가치관은 물리환경적인 요소들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가 이러한 환경요인
을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지 상대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이할만한 점은 앞서 살펴본 행복감에 대한 정의가 1948년 세계
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구
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의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상태”라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기 때
문에 앞서 살펴본 행복감 정의들과 맥락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Argyle(1997)은 행복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건강15)을 강조했다. 즉,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할 수 있지만 이
와는 반대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
였다. 결과적으로 건강과 행복감은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15) 행복감과 긍정적인 감정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를 들어 건강행동이
나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등 많은 사회적, 개인적 요소들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이러한 영향요소들에는 사회적 관계, 신체활동, 여러 유형의 여가활
동, 직업상태, 사회계급, 개인적인 성향 등이 있으며, 이들은 행복감이나 감정 등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Argyl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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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년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
개인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필요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건강뿐만 아니라 안녕감을 향상시킨다
(Berkman et al., 2000). 이를 사회적 관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
회적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1차적인 관계, 가족 이외의 관
계가 2차적 관계로 구분된다(김주현, 2010; 김여진 & 홍환, 2009).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사회통합, 사회애착, 사회참여, 사회자
본 등과 함께 통용되며 적용이론 또한 매우 다양하다(Berkman et
al., 2000).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 상호교환이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활발한 상호교환을 즐기고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여성에게 있어서 사회적 관계는 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가용한 자원으로써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Antonucci, Akiyama,
& Lansford, 1998). 이러한 논지에서 접근하면 사회적 관계에서도
남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중년기
이후로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는 중년기 이후 역할의 축소와
함께 상실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양현
주, 2005).
뿐만 아니라 서지원(2006)은 중년기에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지기반을 확보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확
장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한 김선미
(2004)는 가정에만 고립되어 있는 중년 전업주부의 경우 이들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모두 친밀한 관계라고 언급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Van Yperen & Buunk(1990)의 견해에서 보
면, 위에서 언급한 ‘여성에게 있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해석은 매
우 조심스럽다. 특히 중년시기의 주부와 남편의 관계는 이들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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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Rook(2001)이 언급한 친밀한 사이에서 주고받는 감정이나 의견교환
은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가까운 관계
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과 비슷한 맥락으
로 볼 수 있다. 바로 위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친밀성에 이의를
제기한 Van Yperen & Buunk(199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에는 가까운 관계에 대한 평등함의 원칙이 매우 크
게 작용됨을 강조하였다.
다른 시각에서 사회적 관계를 설명한 사회교환이론은 사람 간에
주고받는 이익의 크기에 좀 더 집중한다. 상호의존관계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은 만큼의 이익을 상대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서로
교환되는 이익의 크기는 비슷해야 한다는 게 Huston &
Burgess(1979)의 입장이다. 실제로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을 공정하
게 인지할 경우 여성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Lavee & Katz, 2002),
남편의 가사참여 시간이 늘어날수록 만족도가 높아졌다
(Vannoy-Hiller & Philliber, 1989).
또한, 남편과의 관계만족도가 좋을수록, 가사도움 등 실질적 지지
의 양이 많을수록, 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
다(김혜원, 1997). 뿐만 아니라, 배우자간 의사소통 및 성생활 만족
도는 주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김범준,
박영숙, & 전영민, 2005; 조금숙 & 조증열, 2004). 김승권 외(2008)
의 연구에서는 가족과 결혼 영역에서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부부
관계만족도와 가사참여 분담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이제홍, 최원오, & 이혁(2008)은 건강실천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특히 전업주부 집단의 신체활동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신체활동이 적극적인 여가활동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적극적 여가활동은 전업주
부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
아가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강신욱, 2002, 이제홍, 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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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이혁, 2008에서 재인용).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여가활
동보다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을 할 경우 여성의 만족도가 더욱 높
다는 결과도 있었다(Crawford et al., 2002; Johnson, Zabriskie &
Hill, 2006). 김경미, 최인철, & 류승아(2012)는 가족이 함께 여가활
동을 하는 것은 중년기 부부 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의 행복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
이렇듯 적극적 여가활동과 마찬가지로 친교활동 역시 행복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Andrews, & Withey, 1976). 남순동
(2009)은 중년 시기의 친교활동은 활동 자체만으로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개인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비
슷한 맥락에서 Olsen(1979)은 다양한 차원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성이 매우 높고 궁극적
으로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활동이론을 언급한 Cantor, & Anderson(1999)는 적극
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며,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자
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그는 자발성은 기존의 사회
적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사회통합
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적으로 활동이 많을수록, 또는 접촉을 자주 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주의해야 할 점으로 사람마다 사회
적 관계를 맺고자하는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
을 논할 때 개인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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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복감 측정의 이슈
행복감은 상대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행복감을 경험적
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측정의 이슈가 따른다. 보건영역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16)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행
복감을 포함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Medical
Outcome Study Short Form-36(SF-36)와 EuroQol-5
dimension(EQ-5D), 그리고 단일문항이 있다(손애리 외, 2010).
먼저, SF-36는 환자들의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질문지 내에 행복감을 묻는 문항이 들어있으며, 기존의 문항에 비해
측정이 간편하고 측정결과가 일관되며 타당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
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Berwick et al., 1991). 다음으로 EQ-5D는
객관적,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포괄하여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이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 번역판을 노인 또는 일부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손애리 외, 2010).
EQ-5D는 크게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나뉘며, ‘문제없음,
다소 문제 있음, 심각한 문제 있음’ 으로 응답할 수 있다17). 하지만
EQ-5D는 인구집단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
다양한 건강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이다(손애
리 외, 2010). 실제로 EQ-5D척도를 사용한 기존연구들(심옥수,
2010; 김현석 외, 2008; 신경림 외, 2008)은 주로 특정질환을 가진 환
자 또는 노인이 대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EQ-5D
척도는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으로 보는 ‘잔여적 건강개념’으로(조
병희, 2006) 접근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하게 질병의 유무를 파악하
16) 보건영역에서는 삶의 질이 크게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과 비 건강관련 삶의 질(non-health-related quality of life)로 구분됨. 건강
관련 삶의 질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수준으로 본인이 지각한 전반
적인 건강상태와 연관되어 느껴지는 삶의 질을 말함(손애리 외, 2010).
17) 객관적인 측정으로 이동성(mobility), 자기관리(self 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이 있으며 주관적인 측정으로 통증/불편감(pain/discomfort), 불안/우울
(anxiety/depression)이 해당됨(손애리 외,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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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용이하나, 구체적인 파악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신호철,
1998).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요즈음 행복하십니까?” 의 단일문항
척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일문항 척도는 다차원척도에 비해 연구
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일반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상의 문제가 행복감이나 삶의 질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일문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단일문항은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번역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단면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George, 2010, 이지현 & 한경혜,
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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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연구의 제한점
국내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한계점이 나타났다. 먼저 대상 집단의 일반화 가능성 문제이다. 이
는 기존연구(김미례, 노안영, & 오명자, 2007; 양현주, 2005; 김선미,
2004)들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일개지역 또는 일개단체 등
에 속해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생
활공간과 같은 사회적 환경이 서로 다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동
일선상에 놓고 행복감 관련 영향요인을 비교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취업여부에 따라 주부의 행복감을 살펴본 김윤정 & 강현정
(2013)은 취업주부의 경제활동과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을 사회참여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두 집단의 사회참여 성격은 매우 다르다. 엄밀
히 말하면 취업주부의 사회참여는 경제적인 보상이 따르지만, 전업
주부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과 행복감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곽금주 외, 2011; 김범준, 박영숙, &
전영민, 2005; 김윤정 & 강현정, 2013; Blanchflower & Oswald,
2004)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두 집단 간 행복
감 영향요인 결과에 대한 해석은 올바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취
업유무에 따른 비교, 특히 중년기에 해당하는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
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상 집단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야
만 해석의 오류를 줄일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접근한 남편관계는 기존연구에
서 배우자 유무 또는 만족감 등 단일요인만으로 행복감을 살펴보았
다면(김주현, 2009),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측면에서 남편 관계만족
도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남편의 가사참여 시간, 그리고 부부가
함께 건강생활을 영위하는지 등으로 확장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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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및 자료
1. 자료원
본 연구는 중년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을 살펴보기 위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KLoWF) 2차(2008)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자료는 우리나라 여성을 모집단으로 하는
대규모의 패널자료로 여성의 생활세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본 자료는 “인구주택 총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조사를 통해 19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여성 최종 10,719명이
확보되었다(이택면 외, 2010).
이와 같이 여성가족패널자료는 대표성을 갖는 표본임은 물론, 여
성의 생활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
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중년 전업주부의 사회적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하였다.
첫째, 40-59세에 해당하는 유배우, 유자녀 여성이다.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을 연구함에 있어 배우자 유무 및 자녀 유
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배우자 및 자녀유
무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
상자 선정과정에서 가장 먼저 유배우, 유자녀인 중년 여성을 택하였
다. 하지만 중년기 특성 상 부부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것, 그리고 자녀관계를 고려한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영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자녀관계 요
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위의 조건을 충족한 중년 여성 중에서 최근 1개월 이내 경
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선정하였다. 이 중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역인과성18)의 위험을 줄이기 위
해 비경제활동 사유가 ‘건강문제’와 ‘심신장애’로 응답한 경우 연구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부중심 생활공간이 더욱 확대되
는 중년기 배우자 별거여부는 남편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별거중인 응답자를 제외한 최종 1350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18) 건강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전업주부가 된 경우, 전업주부의 생활로
인해 주관적 건강이 더욱 나빠져서 순수하게 가사와 육아만을 전담하는 전업주
부의 주관적 건강을 살펴보는데 과대추정 될 수 있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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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모형 및 변수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역
할을 하는 주된 요소로 언급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남





[가설. 1]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건강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남편과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참여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부동반 신체활동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중년 전업주부
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친교활동,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횟수가 늘어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개념이 포함된 행복감은 “전체적으
로 보아 요즈음 느끼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감정”이라는 문항
으로 묻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불행하다’의 1점부터 ‘매우




중년 전업주부가 인식하는 남편과의 관계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
으로는 대화 만족도, 견해일치도, 성생활 만족도, 그리고 남편에 대
한 신뢰도가 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부터 ‘정말 그렇다’ 4점까지 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
로 남편의 가사참여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남편의 가사참여시간 변
수19)를 활용하였다. 측정방법으로는 동일 자료원을 사용한 김미령
(2009)의 측정 방법에 따랐다. 구체적으로는 (평일시간×5)+(주말=토
요일+일요일)의 총 분을 합하여 자연로그20)를 취한 값이다.
부부동반 신체활동의 경우, ‘한 달에 한 번도 안했다’ 1점부터 ‘일
주일에 2번 이상’이 5점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신체활동 참여빈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을 보고한 선행연구(이제홍, 최원오, & 이혁, 2008)에 착안하여 사용
하였다.
② 친교활동
친교활동은 지난 한 달간 친구, 친지, 직장동료, 이웃 등과의 친교
활동 빈도를 묻고 있으며 ‘거의 매일’,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1
회 정도’, ‘한 달에 2-3회 정도’, ‘한 달에 1회 정도’, ‘하지 않았다’의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활발함을 뜻하
도록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0-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분석에서
는 연속변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③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문항은 지난 한 달간 얼마나 자주 활동하
19)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남편의 가사참여시간 문항은 평일과 주말의 가
사시간(단위: 분)을 각각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
20) 김미령(2009)의 연구와 달리 본 자료에서 가사참여시간 값이 오른쪽으로 꼬리
가 길게 치우쳐져 있으므로 자연로그를 취하였음
- 22 -
였는지 그 빈도를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거의 매일’, ‘일
주일에 2-3회’, ‘일주일에 1회 정도’, ‘한 달에 2-3회 정도’, ‘한 달에
1회 정도’, ‘하지 않았다’의 총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역
코딩으로 값을 변환하여 0-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발함을 의미
한다. 본 분석에서는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변수(통제변수)
기존 연구에서 중년 여성의 행복감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변수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건강을 언
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전업주부 행복감의 영향요인
인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① 연령
중년 전업주부의 경우 취업주부와 달리 연령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되었다. 조금숙 & 조증열(2004)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업주부가 느끼는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짐을 경험적으
로 증명하였다.
② 교육수준
전업주부의 교육수준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리지표로 사용
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았고(김윤정 & 강현
정, 2013), 이러한 차이는 고졸 집단에 비해 대졸이상의 학력을 소지
한 집단에서 행복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고학력 소지자일수록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였고, 중년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




기존 연구(곽금주 외, 2011, 김범준, 박영숙, & 전영민, 2005; 김윤
정 & 강현정, 2013, Blanchflower & Oswald, 2004)들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
났다. 이는 주부에게 있어 소득수준이 주는 의미가 작지 않으며, 행
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④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과 행복감의 관계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Argyle,
1997; 김명소 외, 2003; Perneger, Hudelson, & Bovier, 2004)에서
증명되었다. 스스로 건강함을 느낄수록 높은 행복함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표. 1> 변수구성 및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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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본 분석에 사용된 분석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중년 전업주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관계 및
행복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둘째, 중년 전업주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와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21)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련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통계패키지 SAS 9.3이 사용되었다.
21) 통상,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2.5가 넘으면 다중공선성
이 있다고 할 수 있음(김태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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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년 전업주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먼저,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8세(±5.89)로, 58.37%가 40
대로 파악되었다. 전업주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전
체의 22.39%이며 고졸이 46.63%, 중졸 이하가 약 30.99%로 대상자
중 고졸학력 소지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전업주부
집단의 가구 월소득은 평균 318만원(±198.43)이었으며, 100만원 미만
이 9.02%,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400만원 이상) 집단
이 전체의 33.51%에 달했다. 중년 전업주부가 인지하는 본인의 주관
적 건강상태는 건강함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나쁨, 매우 나쁨으로
지각한 비건강의 경우는 17.04%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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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졸업 이하 418 30.99
고등학교 졸업 629 46.63
대학교 졸업 이상 302 22.39
가구월소득¹
100만원 미만 119 9.02
318.32±198.43
100-200만원 미만 203 15.39
200-300만원 미만 269 20.39
300-400만원 미만 286 21.68






¹ 최종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가 사용됨
참고: 변수별 대상자 수는 다를 수 있음(분석 시 결측치 제외함)
2
건강: 매우건강, 건강, 보통/ 비건강: 나쁨, 매우나쁨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행복감의 경우 3분위수로 값을 나누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행
복감을 높게 보고한 대상자는 전체의 약 28.44%로 파악되었으며, 낮
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는 대상자가 전체의 37.78%로 확인되었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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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자의 행복감
¹ 최종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가 사용됨
다음으로 중년 전업주부의 남편관계를 살펴보았다(<표. 4> 참조).
남편과 평소 대화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주부는
2.44%였다. 부부간 견해 일치도에서 매우 만족하는(정말 그렇다) 대
상자는 9.41%에 불과하였고, 응답자의 1/4 이상이 남편과 견해 불일
치를 보였다. 중년 부부간 성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79.34%였으
며 만족하지 않는 비율도 약 1/5에 달했다. 만족도 중 평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신뢰도였으며, 대상자의 91.11%가 남편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일주일 단위로 측정한 남편의 가사참여 시간은 평균 103분(일주일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가사에 할애하는 시간이 평균보다 적
은 경우 71.33%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최소 한 달
에 한 번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집단과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 응
답한 주부의 비율이 각각 50.07%, 49.93%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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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 분 N (%) Mean±SD
[남편관계]
대화를 많이 함
정말 그렇다 220 16.30
1.89±0.69
대체로 그런 편이다 788 58.37
별로 그렇지 않다 309 22.89
전혀 그렇지 않다 33 2.44
견해일치정도
정말 그렇다 127 9.41
1.75±0.69
대체로 그런 편이다 820 60.74
별로 그렇지 않다 340 25.19
전혀 그렇지 않다 63 4.67
성생활 만족
정말 그렇다 112 8.30
1.85±0.58
대체로 그런 편이다 959 71.04
별로 그렇지 않다 246 18.22
전혀 그렇지 않다 33 2.44
남편에 대한 신뢰
정말 그렇다 271 20.07
2.10±0.56
대체로 그런 편이다 959 71.04
별로 그렇지 않다 104 7.70






한 달에 한 번도 안함 674 49.93
1.09±1.34
한 달에 한 번 249 18.44
2주에 한 번 158 11.70
일주일에 한 번 167 12.37
일주일에 두 번 이상 102 7.56
¹ 최종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가 사용됨
<표. 4> 연구대상자의 남편관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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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전업주부의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횟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친교활동의 경우 일주일에 2-3
회가 25.56%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매일 친교
활동을 하는 주부가 12.37%로 보고되었고, 전혀 하지 않는 주부의
경우 144명(8.44%)에 달했다. 자원봉사 및 사회에 참여하는 주부는
20.52%였으며 대상자의 79.48% 정도가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
로 응답하였다.
변 수 구 분 N (%) Mean±SD
친교활동¹
하지 않음 114 8.44
2.79±1.49
한 달에 1회 189 14.00
한 달에 2-3회 247 18.30
일주일에 1회 288 21.33
일주일에 2-3회 345 25.56
거의 매일 167 12.37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¹
하지 않음 1073 79.48
0.42±0.97
　
한 달에 1회 123 9.11
　 한 달에 2-3회 58 4.30
일주일에 1회 65 4.81
일주일에 2-3회 24 1.78
거의 매일 7 0.52
¹ 최종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가 사용됨
<표. 5> 연구대상자의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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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상자 특성에 따른 행복감
1. 대상자 특성에 따른 행복감 비교
앞서 살펴본 중년 전업주부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p <.001),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p <.0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p <.001),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보고한 집단일수록 행복감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p
<.001).








중학교 졸업 이하 418 4.63±1.13
고등학교 졸업 629 4.84±1.15 19.63
***
　 대학교 졸업 이상 302 5.17±1.14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203 4.61±1.22
200-300만원 미만 269 4.56±1.20
300-400만원 미만 286 4.88±1.11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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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7>은 사회적 관계에 따른 행복감을 분석한 것이다. 먼
저 남편관계에 만족하는 중년 전업주부집단, 남편의 가사참여시간이
많은 경우, 그리고 부부 동반 신체활동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친교활동 참여빈
도가 증가할수록, 자원봉사 및 사회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높은 행복감과 관련이 있었다.










　 많음 387 5.00±1.20
부부동반 신체활동




한 달에 한번 249 4.80±1.09
　 2주에 한번 158 4.96±1.04
일주일에 한번 167 5.30±1.11
일주일에 두번이상 102 5.33±1.00
친교활동
하지 않음 114 4.34±1.16
17.29***
한 달에 1회 189 4.53±1.18
한 달에 2-3회 247 4.72±1.11
일주일에 1회 288 4.83±1.13
일주일에 2-3회 345 5.03±1.10
거의 매일 167 5.38±1.11
자원봉사 활동 및 사회참여




한 달에 1회 123 5.00±1.12
　 한 달에 2-3회 58 5.16±1.47
일주일에 1회 65 5.11±1.24
일주일에 2-3회 24 5.58±0.97







<표. 7> 사회적 관계에 따른 행복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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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련 요인
1.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련 요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상관분석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변수 간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위계적 중다선형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연
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그리고 주관적 건강 변수를 투입하였다. 연
령을 제외한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건강만이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였다(p <.001).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주관적 건강을 보정하고 남편관계
와 행복감을 살펴본 모형 2는 모형 1과 비슷하게 연령을 제외한 모
든 변수들이 행복감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부부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시간이 늘어날수록, 부
부동반 신체활동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p <.001).
모형 3은 친교활동과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변수를 추가로 투입하
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친교활동과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변수도
남편관계와 마찬가지로 행복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
시 말해서, 친교활동의 빈도가 많아질수록,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횟
수가 증가할수록 행복감과 정적관계를 보였다(p <.05). 반면, 중년
전업주부의 친교활동, 그리고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와 행복감이 동
시에 고려되었을 때, 교육수준에서의 유의성은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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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β β β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단위: 세) 0.004 0.005 0.002
교육수준(Ref.=중졸이하) 0.205*** 0.094* 0.070













가사참여시간(log) (단위: 분) 0.039*** 0.040***
부부동반 신체활동 (단위: 빈도) 0.078*** 0.056*
[남편 외 관계]
친교활동 (단위: 빈도) 0.134
***








R2 0.0493 0.2041 0.2380







<표. 8>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련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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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 찰
제 1 절 연구결과 고찰 및 논의
본 연구는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중년 전업주부의 평균 연령
은 48세로 파악되었고, 대상자의 46.63%가 고등학교 졸업자이었다.
가구 월 소득은 평균 318만원이었고, 82.96% 이상이 건강군에 해당
하였다. 대화, 견해일치정도, 부부간 성생활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신
뢰도로 측정한 관계만족도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대체로 그런 편이
다’로 나타났다. 만족도 문항 중 평균이 가장 높았던 남편에 대한
신뢰도는 91.11%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남편의 일주일 가사참여시간은 평균 1시간 43분으로 파악되었고,
50.07%의 부부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신체활동을 하고 있었으
며, 25.56%의 주부만이 주 2-3회 활발한 친교활동을 하였다. 한 달
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를 하는 주부는 20.52%였다. 특
히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에서 기존 연구(김정연, 2003)보다 높은 참
여율을 보였고, 이는 자녀 키우기에 대한 역할이 어느 정도 줄어든
중년시기 특징으로, 본인 스스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
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사회적 관계는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행복감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학
력 소지자일수록 높은 행복감을 보인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
였다(김윤정 & 강현정, 2013; 김정연, 2003; 신경림 & 양진향, 2003).
남편관계에서는 남편 관계만족도가 좋을수록, 남편의 가사참여 시간
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부부가 함께 신체활동을 자주 할수록 행복감
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친교활동과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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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늘어날수록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과 정적인 관계가 확인되
었다.
셋째,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을 보정한 후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부부관계에 만
족할수록, 부부가 함께하는 신체활동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남편의
가사참여시간이 늘어날수록,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이 긍정적인 방
향을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친교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횟수가 증가할수록 행복감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특이할만한 점은 중년 전업주부의 친교활
동, 그리고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와 행복감이 동시에 고려되었을 때
교육수준의 유의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년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
고찰에 앞서, 기존문헌을 통해 한국 중년남성이 인지하는 행복감과
아내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중년 직장남성의 행복감에 가족과 직
무만족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0대와 50대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에서(곽금주 외, 2011) 40대와 50대 남성 각각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단연 부부관계와 직무만족도였다. 더욱 흥미로운 점
은 40대 남성이 느끼는 행복감과 50대 남성이 느끼는 행복감이 서
로 다르다는 점이다. 직장활동이 왕성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한 40대 남성은 직장생활이 그들의 행복감을 좌우하는 주
요변수였다면, 50대 즉, 은퇴의 시기로 갈수록 행복감의 원천이 부
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고찰함에 있어 중년 남성과 행복감 관련 선행연구
를 언급한 이유는 중년 전업주부에게 남편관계와 행복감이 주는 일
방향적인 의미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년기 부부관계 중요성은 어느 한쪽만의 노
력이 아닌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며, 부부가 서로의 존재 및 중요성
을 재판단하고 인식해야한다는 기존 견해(서지원, 2006; 한경혜, 김
주현, & 김경민, 2003)를 뒷받침해준다. 이는 인생의 중반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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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지금까지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역할 재조정을 통
해 제 2의 행복한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부부가 함께 건강생활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노후를 더욱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미리 대비한다는 시각에서
보면(장은정, 2006),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나마 입증한 선행
연구(Johnson, Zabriskie & Hill, 2006; Crawford et al., 2002)들 중
일부는 부부가 쌍으로 설문에 참여하여 부부동반 신체활동을 포함
한 여가활동과 만족감의 긍정적인 관계를 증명하였다. 특히
Kelley(1979)는 상호의존이론의 관점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
을 공동의 관심사(Kelley, 1979; Crawford et al., 2002에서 재인용)
로 보았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김경미, 최인철, & 류승아, 2012)에서는 가족
이 함께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가족의 결속감 및 유대감이 높아지며
특히 중년기에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해주
었다. 그리고 부부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때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구재선 & 김의철, 2006)는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증명해준다.
마지막으로 친교활동과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그리고 행복감은
정적관계를 보였다. 즉, 타의에 의한 움직임이 아닌 자발적인 봉사
및 사회참여로의 전환이 행복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인 중년 전업주부의 경우 역할재조정
이 필요하다는 전경숙(2010)과, 미래의 삶을 조망하는 중요한 시기
라는 Erikson(1976)의 논지에서 살펴보았을 때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행복한 여성의 조건으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증
명한 여러 선행연구(김여진 & 홍환, 2009; 양현주, 2005; 김명소 외,
2003)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활동 유형보다는 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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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중년 전업주부의 주관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한 가지 이상의 사회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친교활동과 자원
봉사활동은 이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영향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즉, 친교활동의 빈도가 많아질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
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김여진 & 홍환(2009)의 연구에서 사회활동이
삶의 질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전업주부 집단에서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취업주부들은
직장에 소속되어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면, 전업주부에게 있어서 가정은 사회와 단절된 공간일 수 있다. 그
러나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은 그들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감
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회참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과 의미 있는 소통을 가능하
게 할 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강한 열망을 충족
시켜 준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분위기는 사회통합 및 사회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과 대비되는 자원봉사활동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주부 봉사자
는 사회적 교류를 통해 본인 스스로는 물론, 타인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사회생활을 하는 중년층이 높
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은 물론, 스스로의 역량으로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돕고, 결과적으로 또 다른 삶의 의미를 경험한다는 전경숙
(2010)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중년 전업주부의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를
보정한 후 행복감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수준의 유의성은 사라졌다.
이는 과거에 한국사회에서 학연을 통한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언급
하였다면, 최근으로 갈수록 친교활동, 그리고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가 학연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나아가 이러한 사
회활동을 통해 또 다른 인맥형성이 가능하리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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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금까지 주부건강을 잔여적 건강개념의 범주에서 접
근한 기존연구들의 시각에서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
등을 포괄하는 행복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자 한다. 연구결과, 행복한 중년 전업주부의 조건으로 남편관계, 친
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삶의 재조정이 필요한 이 시기에 주부들의 관심사를 지역사회로 향
하게 하는 다양한 정책적인 시도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중
년 전업주부의 숨은 역량을 끌어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
어 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가족, 나아가 지역
사회로 전이되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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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건강과 행복감의 높은 상관성을 언급하였다.
건강한 주부가 그렇지 않은 주부보다 원만한 부부관계, 활발한 친교
활동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건강한 주부의 행복감이 더 높다는 결론은 쉽게 도출될 수 있다. 다
시 말해, 건강하기 때문에 상위의 모든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주부에게서 낮은 행복감은 예상되는 결과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역인과성의 위험을 줄이고자 현재의
건강상태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과거시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
한 점은 단면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2차 자료의 한계로 인해 중년여성의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건강상태인 만성질환의 유무나 폐경의 여부 등을 고려
하지 못한 점,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의 특성상 중요시 되는 개인성
향을 고려할 수 없었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의 시각에서 중년 전업주부의 삶과 행복감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가장 대표성 있는 대규모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 둘
째, 중년기 전업주부의 상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하
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많은 대상자 수가 확보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역인과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종단연구가 시도되어야 하고, 이들의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심리
적 요인과 신체적 건강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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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relationships and Happiness in
Middle-aged Housewives
Lee Eunju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social relationship,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happiness in
middle-aged full-time housewives. Data from the 2008 Second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was used,
and participants were middle-aged full-time housewives (n=1,350)
who have spouses and children and do not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To examine characteristics related to happiness in middle-aged
housewives, social relationships, such as relationship with spouse,
social activities, volunteering and social participation, were
analyzed.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and subjective health
were controlled, and hierarchical multi-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indings show that higher marital satisfaction, more frequent
engagement in physical activities in married couples, and longer
- 49 -
duration of household chores in husband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happiness in housewives. Also, women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social activities and frequently took part
in volunteering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were more likely
to be happy. Maintaining intimacy and engaging in healthy
behaviors together as married coupl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happiness in middle-aged women. Furthermore, middle-aged
full-time wives tended to have higher level of happiness when
they engaged in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at examined health of
full-time housewives in terms of residual health, this study
focused on happiness, which encompasses physical, men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ly, findings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marital relationship, social activities, volunteering
and social participation in women's pursuit of happiness.
The current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investigates
happines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middle-aged full-time
housewives. One can anticipate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mong middle-aged full-time housewives as well as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Keywords : middle-aged, housewives, social relationships,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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